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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14개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1,240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
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점수는 폭력경험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소진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점수는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점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폭력경험이나 소진보다 직무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 폭력경험 
및 소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는 폭력경험이나 소진보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을 증진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직무스트레
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job satisfac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violence experience, job stress, and 
burn-out. A total of 1,240 119 rescue workers who worked in 14 fire stations across the country were surveye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1 March, to 30 April, 2016. As a result, the score
of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violence experience, job stress, and burn-out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group
with higher scores of violence experience, job stress, and burn-out. Regarding the correlation of job satisfaction with 
violence experience, job stress, and burn-out, the score of job satisfac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violence
experience, job stress, and burn-out. With an analysis of the covariance structure, the job stress was more influential
on the job satisfaction than violence experience and burn-out. In addition, a higher violence experience, job stress, 
and burn-out were found to decrease job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a higher the job stress and violence 
experience resulted in higher burn-out rat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job satisfaction is influenced more by job
stress than by violence experience and burn-out. Therefore, concrete measures will be needed to reduce job stress and
promote the job satisfaction of 119 rescue workers.

Keywords : 119 rescue workers, Job satisfaction, Violence, Job stress, Burn-out

*Corresponding Author : Young-Chae Cho(Chungnam National Univ.)
Tel: +82-42-580-8265   email: choyc@cnu.ac.kr
Received December 12, 2017 Revised January 2, 2018   
Accepted March 9, 2018 Published March 31,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2018

268

1. 서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개발과 함께 국민들
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119구급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은 그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업무 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특히 119구급대원
들이 사건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으로 흔히 경험

하게 되는 것이 폭력경험이다. 우리나라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을 살펴보면 2010년 122건, 2013년 145건, 
2015년 1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폭력 가해자
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편이며 사회적인 관심도 부족한 

상황이다[1]. 폭력경험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부정적
인 영향을 주어 심리적인 위축, 두려움, 공포, 불안 및 수
치심을 느끼게 하며[2],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자신
감을 저하시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된다

[3-5]. 또한 업무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과 업무만족을 저
하시켜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6-9].
한편, 직무스트레스는 어떤 조직에 잠재적으로 긴장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원을 가리키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업무능력을 

초과할 때 나타난다[10,11].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종사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감이 저하되어 효과

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조직구성원의 건
강상태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직종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12,13]. 이 같은 관점에
서 볼 때, 119구급대원은 특히 사고현장에서 가장 신속
하게 환자의 생명을 구해내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
함은 물론, 병원까지 신속하게 후송해야하는 복합적인 
구급업무 수행에 따른 강도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된다[14].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직업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과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15].
소진이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지속적이고 반복적

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로서 발생되며, 무력감, 절망감, 
부정적 자아개념 및 자기직업,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
도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16]. 따라서 소진은 스트
레스를 더 이상 감당해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업무스트

레스의 한 형태로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상태라
고 할 수 있다. 119구급대원에서의 소진현상은 개인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손실은 물론 숙련된 구급대원의 이
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나아가 업무의 숙련도 저하에 따른 구급업무의 질 저하

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과 직
무스트레스에 관련하여 이들의 소진을 감소시키거나 예

방하기 위한 노력은 119구급업무의 일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한편, 직무만족도는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개

인이 직무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 얻은 것과의 비교를 나

타내는 주개념으로서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 직무나 

직무경험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17]. 따라서 직무만족은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이며 활동적인 경향이 있어 이직률의 감소와 생산

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고, 반면에 직무에 불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직무환경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높은 

이직률과 함께 기업의 성과와 생산성의 향상에 좋지 않

은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18].
그동안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직무관련특성이나 스트레스 및 피로와 같은 직무상 경험

하게 되는 특정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가 단

편적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19-21]. 또한 이 같은 연
구들은 직무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가 너무 많고 변수간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

문에 아직까지도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동시에 연계하여 직무만족도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가 

동일 시점에서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규명하여 이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밝혀냄으로

서 향후 119구급대원의 인적 자원관리에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 소방서의 선정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산하 전국의 소방서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5개의 광역
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서 각각 1개소씩 
14개의 소방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위의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119 구급대원의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69

14개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 중 사전에 
설문참여에 동의한 1,400명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
과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설문 응답자 160명
을 제외한 1,240명(회수율 88.6%)의 자료를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2.2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
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설문 참
여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일과시간 외에 

작성토록 하여 반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회수하

는 방식으로 가능한 솔직한 회답을 얻도록 노력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폭력경험(Violence experience)

폭력경험의 측정은 Yun[22]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사용한 도구를 119구급대원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언어적 폭력」 4항목, 「신체적 
위협」 5항목, 「신체적 폭력」 7항목의 3개 하위영역의 
총 1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적 폭력」과 「신
체적 위협」은 각각 주 단위, 월 단위로 하여 「경험한 
적이 없다」를 0점, 「1회 이내」는 1점, 「1∼2회」는 
2점, 「3∼4회」는 3점, 「5회 이상」은 4점을 주었다. 
이 때 1회 이내란 1년 동안의 폭력경험을 주 또는 월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폭력은 1년 단위로 구분하
였다. 「1회 이내」는 1점, 「1∼2회」는 2점, 「3∼4
회」는 3점, 「5회 이상」은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폭력의 경험과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940으로 지표로서의 사용에 충분하
다고 판단되었다.

2.3.2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은 Karasek 등[23]의 직무내용설
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우리나라 근무
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

였다[24]. JCQ는 직장환경에 기인하는 직업성 스트레스
의 요인으로서 업무의 요구도, 업무의 자율성 및 직장의 
사회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의 요구도는 5개 항

목으로 구성된 척도이며, 업무의 자율성은 의사결정권한
(decision authority) 3개 문항과 기량의 활용성(skill 
decision)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총 14개 항목
에 대해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
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며, 각각에 대해 0-1-2-3점을 부여하였다. 직장의 사회
적 지지를 나타내는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각각 4
문항의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3
점, 「대부분 그렇다」 2점, 「조금 그렇다」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에 0점을 부여하였으며, Karasek 등
[23]의 점수산정방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였다. 업무의 
요구도 점수가 높으면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업무의 자율성 점수가 높으면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높고 자신의 기량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각각의 합산한 
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전체 문항의 내적 신뢰
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63이었으며 지표로
서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2.3.3 소진(Burn-out)

소진의 측정은 Maslach와 Jackson[16]이 개발한 도구
를 Choi[25]이 번안하여 사용한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119구급대원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정서적 탈진 9항목, 비인격화 5항목 및 개
인의 성취감 8항목의 3개 하위영역의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
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 3점, 「어느 정도 그렇
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정서적 
탈진과 비인격화는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개인의 성취감은  8항목의 점수가 높을
수록 소진의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전체 점수가 높
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51이었으며 지표로서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
고 판단되었다.

2.3.4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로는 Slavitt 등[26]이 개발한 업
무만족도 목록(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 48문항
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Park 등[27]이 수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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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문항의 도구를 119구급대원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직무만족 하위영역으로는 보수(5항목), 자율성(5
항목), 업무요구(4항목), 행정(10항목), 상호작용(8항목) 
전문적 지위(6항목), 구급대원간의 상호관계(3항목)로 
구성되었다. 측정척도는 각각의 요인별로「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방향으로 환산하여 사
용하였다. 각각의 합산한 득점범위는 41～205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직무만족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96이었으며 지표로서의 사용에 충
분하다고 판단되었다.

2.4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

선행연구에 의하면 폭력경험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3,22], 소진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8-32].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소진과 유의한 관련
성이 있으며[33-35], 직무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36-39]고 보고되고 있고, 소진은 직무만족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7,40]. 본 연구에서는 119
구급대원들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을 구축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119구급대원들의 폭력경
험은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다.’로 수립 하였다. 객관화, 수량화가 불가능한 폭력경
험,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직무만족도는 잠재변수로 구
성하였다. 폭력경험의 관측변수로는 언어적 폭력, 신체
적 위협 및 신체적 폭력을 측정한 점수로 하였으며, 직무
스트레스의 관측변수로는 업무의 요구도, 업무의 자율
성, 상사의 지지 및 동료의 지지를 측정한 점수로 하였
다. 소진의 관측변수로는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및 개인
의 성취감을 측정한 점수로 하였으며, 직무만족도에 대
한 관측변수로는 보수, 자율성, 업무요구도, 행정, 상호
작용, 전문적 지위, 구급대원간의 상호관계를 측정한 점
수로 하였다. 이들 잠재변수간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 연구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공분산구조분
석에 의해 그 인과관계구조모델을 검증하였다. 

2.5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 22.0)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평균점수로 비교

하였으며 ANOVA로 검정하였다. 또한, 폭력경험, 직무
스트레스, 소진 및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의 상관분석에 의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이론적 틀에 부합하
고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공분산 구조분석 모형설정

을 실행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에서는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변수의 변이는 하나로 제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입력행렬은  SPSSWIN(ver 22.0)을 
사용하여 AMOS(ver 22.0)에 의한 Spearman 상관계수
행렬(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을 사용
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는 각 모
형 구성요소를 잠재변수로 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해당

하는 변수들을 관측변수로 선택하였다. 변수의 선택은 
각 경로에 대한 개별적인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론적인 모형을 지지하면서도 모형적합도에 있

어서 적절한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모형
적합도 검정은 구조방정식모형의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와 자유도를 고려한 조정부합치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원소 간 평균
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및 근사제곱근 
평균제곱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외생
잠재변수 (Exogenous latent variable)로는 「사회적 지
지의 인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론적 
모형에서 제시한 내생잠재변수(Endogenous latent 
variable)와 Y관측변수는 모두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
시켰다. 각 경로도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것만을 경로도
와 함께 표기하였다. 외생잠재변수의 경우에는 각각 하
나씩의 X관측변수만을 할당하여 경로계수를 1.0으로 고
정하였으므로 별도로 경로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각 경
로의 효과는 외생잠재변수에서 내생잠재변수로 향하는 

경로와 내생잠재변수 사이의 경로로 나누어 해당경로를 

따라 작용하는 직접효과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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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따른 직무만족도

조사대상자의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따
른 직무만족도 평균 점수는 [Table 1]과 같다. 직무만족
도를 비교하기 위해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의 

총점을 4분위 수(quartile)를 기준으로 Q1군(낮은 군), 
Q2군(중간 군), Q3군(높은 군) 및 Q4군(매우 높은 군)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무만족도 점수는 폭
력경험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p<0.001),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p<0.001), 소진 점수가 높은 군일
수록 유의하게 낮았다(p<0.001).

Table 1. Mean score of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violence experience

Variables N(%)
Job satisfaction

F p-value
Mean±SD

Total score of violence experience 19.865 0.000
  Low(Q1) 309(24.9) 134.40±16.06
  Middle(Q2) 286(23.1) 134.13±16.02
  High(Q3) 338(27.3) 129.85±14.63
  Very high(Q4) 307(24.7) 125.95±16.11
Total score of job stress 54.390 0.000
  Low(Q1) 298(24.0) 139.01±15.12
  Middle(Q2) 280(22.6) 131.98±15.11
  High(Q3) 355(28.6) 128.73±17.32
  Very high(Q4) 307(24.8) 123.74±12.58
Total score of burn-out 73.744 0.000
  Low(Q1) 303(24.4) 139.41±17.02
  Middle(Q2) 329(26.5) 133.39±14.41
  High(Q3) 309(24.9) 128.82±12.98
  Very high(Q4) 299(24.1) 122.12±14.53

Total 1,240(100.0) 131.01±16.04

3.2 직무만족도,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직무만족도
는 폭력경험(r=-0.220, p<0.05), 직무스트레스(r=-0.462, 
p<0.01) 및 소진(r=-0.320, p<0.05)과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폭력경험은 직무스트레스(r=0.114, 
p<0.05) 및 소진(r=0.39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소진(r=0.154,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iolence experience, 
burn-out,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s Job satisfaction Violence 
experience Job stress

Violence 
experience -0.220*

Job stress -0.462** 0.114*
Burn-out -0.320**  0.399**  0.154*

 *: p<0.05 ,  **: p<0.01

3.3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는 [Table 3] 및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외생개념(폭력경험)과 3개의 내생
개념(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직무만족도)을 이론적 변수
로 모델을 구축하여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직
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로 구성하였다. 한편, 모델에 따
른 폭력경험의 관측변수로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위협 
및 신체적 폭력으로 하였고, 직무스트레스의 관측변수로
는 업무의 요구도, 업무의 자율성, 상사의지지 및 동료의 
지지로 하였다. 소진의 관측변수로는 정서적 탈진, 비인
격화 및 개인의 성취감으로 하였으며, 직무만족도에 대
한 관측변수로는 보수, 자율성, 무요구도, 행정, 상호작
용, 전문적 지위, 구급대원간의 상호관계로 하였다
[Figure 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2018

272

Table 3.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Erro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Job stress Burn-out Violence 
experience Z  SMC†

Job stress  0.000  0.000  0.144* 0.021 0.021

Burn-out   0.351**  0.000   0.407** 0.023 0.330

Job satisfaction  -0.626**  -0.319* -0.266* 0.003 0.452

Chi-square = 82.224 GFI‡ = 0.992

df = 63 AGFI§ = 0.981

p = 0.052                            RMR∥ = 0.017

RMSEA¶ = 0.066

 * : p<0.05,  ** : p<0.01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 Goodness of Fit Index(GFI)                     § :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
 ∥: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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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모델의 적합성을 보면 Chi-square= 82.224 
(df=63)이며, 유의수준은 p=0.052로 모델은 적합하였다.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0.992로서 
0.9를 초과하여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도 0.981
로 모델의 부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소 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는 값이 적
을수록 부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대략 0.06이하의 
RMR을 보일 때 잘 맞는 모델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
서의 RMR은 0.017로 부합도에서 문제가 없었다. 또한 
근사제곱근 평균제곱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대체적으로 0.05에서 0.08
이하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0.066로 
나타났다[Table 3].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해진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

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폭력경험」은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경로계수가 0.144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
었고, 「소진」에 대한 경로계수가 0.407로 정(+)의 직
접효과가 있는 반면, 「직무만족도」에 대한 경로계수는 
-0.266으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한편, 내생잠재
변수 간의 유의한 경로계수를 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대한 경로계수가 0.351로 정(+)의 직접효과
가 있었고, 「직무만족도」에 대한 경로계수는 -0.626으
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소진」은 「직무만족
도」에 대한 경로계수가 -0.319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
었다. 또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
율을 나타내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직무스트레스」의 경우「폭력경험」에 의해서 설명되

는 분산이 0.021로 나타났으며, 이는「폭력경험」이 
「직무스트레스」를 2.1%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소진」의 경우는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

스」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이 0.33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폭력경험」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을 

33.0%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직무만족도」의 경
우는 「폭력경험」,「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에 의
해서 설명되는 분산이 0.452로 나타났으며 이는 「폭력
경험」,「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이「직무만족도」
를 45.2%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경로계수
는「직무만족도」에 대한 「폭력경험」과 「소진」은 

5% 수준으로, 「직무스트레스」는 1% 수준으로 유의하
였으며,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다[Table 3, Figure 1].

4. 고찰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
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특성에 따른 폭력경험, 직무스트
레스, 소진 및 직무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특히 폭력경
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과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로써 소진은 Maslach와 

Jackson[16]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
를, 폭력경험은 Yun[22]이 개발한 도구를, 직무스트레스
는 Karasek 등[23]의 Job Content Questionnaire(JCQ)
를, 직무만족도는 Slavitt 등[26]의 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도구
들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이
상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연
구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에 따른 

직무만족도 점수는 폭력경험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폭력경험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는데 선행연구[41]에서도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근무환
경은 근로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상태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줌으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두통과 수면장애 등 신체적 증상과 함께 소진에도 심각

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

스에 따른 직무만족도 점수는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의 

성향, 감정, 직무특성, 작업환경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42].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3]에서도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았으

며, 하위요인 중 업무요구도가 높은 군에서 직무만족이 
낮고, 업무자율성이 높고, 직장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군
에서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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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의 조
직체계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업무활동이 예측 가능하고 표준화된 업무체

계와 대원들이 이수한 전문 구급업무체계를 모두 수용하

고 포용할 수 있는 구급업무관리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 119구급대원의 소진정도에 

따른 직무만족도 점수는 소진 점수가 높은 군일수록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40]에서는 소진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 Cho[44]또한 직무소진은 직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Lee와 Kim[45]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진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 직

무스트레스 및 소진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직무만족도는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

다. 이 같은 경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고 하였고[46], 폭력경험과 직무만족도와는 음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47]. 한편 소진 또한 직무만족
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48-50].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인과관계
를 추정하기 위하여 폭력경험을 외생잠재변수로, 직무스
트레스, 소진 및 직무만족도를 내생잠재변수로 하여 공
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만족도는 폭
력경험에 의한 경로계수가 -0.266,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로계수가 -0.626, 소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로계수가 -0.319로 직무스트레스가 폭력경험이
나 소진보다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이 높아질
수록 직무만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단변량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들의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 직무스트레

스 및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longitudinal)으로 보지 못하고 횡단적(cross-sectional)
으로 실행하여 조사시점에서의 독립변수(폭력경험,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와 종속변수(직무만족도)간의 관련정
도를 파악한 점이다. 둘째, 폭력경험, 직무스트레스, 소
진 및 직무만족도 등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

기입방식에 의존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

(response bias)가 개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므
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

고  충분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특성이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단변량 분석에 의존하여 수행되어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119구급대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통해 이들의 폭력경험, 직무스
트레스 및 소진 등의 복합적 요인들과 직무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폭력경험이나 직무스트레

스로 인해 소진정도가 높아지고 또한 소진은 직무만족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의 근무지에서 발생되는 폭력을 예방하거
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긴장

되는 응급구조 환경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질 
높은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근

무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스
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폭력경험,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14개 소방서
에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1,240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

사에 의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점수는 폭력경험 총점이 
높은 군일수록(p<0.001),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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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일수록(p<0.001), 소진의 총점이 높은 군일수
록(p<0.001) 유의하게 낮았다.

2.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폭력경험(r=-0.220, 
p<0.05), 직무스트레스(r=-0.462, p<0.01) 및 소진
(r=-0.320, p<0.05)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3.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폭력경험이
나 소진보다 직무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 폭력경험 및 소진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경
험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행위 특성이나 직업관련 특성

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 폭력경험 및 소진과도 유의
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직무스트레스
는 폭력경험이나 소진보다 직무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의 직무만
족을 증진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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